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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답변은 최대한 두괄식으로

반수로 한의대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가장 큰 고

민은 교대와 공대 진로로 가득한 학생부였다. 이

미 작성된 학생부를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한의

대에 도전할 때는 한 곳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, 

나머지는 교과전형으로 지원했다. 내가 입시를 

치를 당시에는 자기소개서를 반영했기 때문에 한

의학과 합격생의 블로그를 참고해 자기소개서를 

작성했다. 

반수를 하는 처음 3개월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

고 잘하는 과목은 감을 유지했다. 마지막 한 달은 

집 앞의 독서실에서 실전 연습에 주력했다. 아침

에는 국어와 영어 문제를 풀었고, 수학 실전 모의

고사를 2~3개 풀면 저녁이 됐다. 위에 부담이 되

지 않는 저녁을 먹은 후에는 과학탐구 모의고사

를 풀었다. 버티기 힘든 날에는 저녁을 빨리 먹고 

코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었다. 하루에 할

당된 공부를 마쳤거나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나

면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영화를 보거나 닭강정, 다

코야키를 사먹었다.

종합전형으로 지원했던 학교에 1차 합격하면서 

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면접 준비에 돌입했다. 

면접 기출문제를 풀면서 ‘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

사람이다’ ‘의사는 올바른 윤리관을 따라야 한다’

라는 두 가지 목적 아래 최대한 두괄식으로 대답

하는 연습을 했다. 혼자 연습하다 보니 실전에 약

해질 것 같아 가족을 상대로 자기소개서나 학생

부에 기반해 답변하는 연습을 했고, 기본 면접 문

항도 20개 정도 추려서 준비했다. 결국 교과전형

으로 지원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에 합격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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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의 비평준화 일반고를 졸업했다. 가르치는 일과 교육 봉
사를 좋아해 교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한의학에 매력을 느
껴 반수 끝에 한의대생이 됐다. 많은 학생이 나의 이야기를 
읽고 용기를 충전해 마음껏 도전하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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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최저 기준 맞추기

의학 계열의 교과전형은 내신 점수와 수능을 합

산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략 3합 

5~6을 맞춰야 안정권이다. 수능 최저 학력 기준

을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평

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최

저 점수를 파악해야 한다. 

나는 평소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영어는 항상      

2등급 이내로 나왔다. 과학탐구는 화학과 지구과

학을 선택했는데 지구과학은 반수를 하면서 처

음 선택했다. 2등급이 목표였지만 시험에서 실수

하거나 한 문제에서 꼬이면 3등급이 나왔던 터라 

늘 불안했다. 국어 또한 취약했기 때문에 수학과 

영어를 중점에 두고, 국어나 과학탐구는 실수를 

줄여 최저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. 

수학과 영어는 감을 잃지 않게 매일매일 실전 모

의고사를 풀면서 실력을 유지했고, 과학탐구와 

국어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일주일에 일정

량의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다.  

반수할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탐구 

선택 과목 하나에만 집중하거나 최대한 자신 있

는 과목에 집중하면서 최저 기준을 준비하는 것

도 좋은 전략이다.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찾아 

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좋다. 

실제로 나는 수능을 볼 때 수학과 영어를 잘 본 

것 같아 안도했지만 지구과학에서 예상치 못한 

실수를 2개나 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렸다. 

수능 날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늘 긴장하

고 겸손하자. 

대구한의대 한의학과 합격증.

면접 기출문제를 토대로 
답변을 준비했다. 


